
April 2021  www.yonhapimazine.com  I  131  130  I   

확 달라진 
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

아름다운 진양호 일주도로를 따라 대평교 아래 옛 옥방마

을에 다다르면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. 남

강댐 상류인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

동기 시대 마을인 진주 대평 유적이 자리 잡았던 곳이다.

진주 대평 유적은 남강댐 확장에 따른 수몰 지역 발굴조사

로 알려졌다.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16개 기관이 실

시한 대대적인 조사에서 1만여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

의 청동기 시대 밭 경작지, 400여 동의 집터, 100여 기의 무

덤, 옥과 석기를 만드는 공방, 고도의 토목 기술과 노동력이 

집약된 방어 시설인 환호 등으로 구성된 마을 유적이 조사

됐다. 

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은 번성했던 진주 남강 유역의 청동

기 시대 문화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애환을 위

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. 이곳은 2020년 12월

까지 129만3천189명의 관람객이 찾은 진주의 대표적인 문

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. 특히 진양호의 풍광과 어우러진 

야외 전시장과 수변 산책로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아이들

의 역사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.

박물관은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마치고 확 달라진 모습으

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. 쾌적한 관람 환경과 체험형 문

화 공간을 구축해 올해 3월 다시 문을 열었다.  2019년 야외 

목책 시설물과 움집, 가지 무늬 토기 조형물 등 외부 관람 

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전시 환경 개선과 콘텐츠 

구축에 매진했다.

특히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 놀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즐길 

거리를 가득 채웠다. 관람객은 옥 목걸이 형태의 시간여행 

탑승권을 목에 걸고 시간여행 가이드 로봇의 안내를 받으

며 풍요로운 청동기 시대 대평마을로 타임워프(Time 

Warp)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.

수몰된 대평마을이 드러나고 청동기 시대 마을이 펼쳐지

는 미디어 전시 ‘시간의 강’을 지나 360도 입체 서라운드 방

식의 실감 영상관으로 들어서면 축제가 한창인 대평마을

에 다다른다. 하지만 옥과 식량을 노린 이웃 부족의 습격으

로 마을은 혼란에 빠지고 곤란에 처한 주민을 돕는 증강현

실(AR)과 가상현실(VR)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

리포트

1

험을 할 수 있다.

또 청동기 시대 대평마을의 생활 모습을 디오라마(전시 모

형)와 AR 맵핑으로 만날 수 있는 AR 드론 관측실에서는 

디오라마로 재현된 청동기 시대 마을을 산책하듯 이야기

를 들을 수 있고, 사냥, 목책 수리, 무덤 만들기 등의 게임

이 가능하다. VR 옥공방에서 만든 옥 목걸이 펜던트는 관

람객의 얼굴과 함께 체험 인증지에 인쇄해 나만의 굿즈(기

념품)로 간직할 수 있다.

새롭게 조성한 기획 전시관에서는 ‘별을 보며, 풍요를 빌

다’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다. 농경과 자신만의 별자리를 

만들어 밤하늘에 띄울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.

진양호를 조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단 전망 쉼터와 

옥방 쉼터(북카페)는 놓쳐서는 안 될 박물관의 명소다. 넓

은 잔디밭과 호반 산책로를 자랑하는 야외전시장 내 청동

기시대 주거지 재현 시설에는 모션 인식형 체험과 홀로그

램 뮤지컬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다. 야외 수변 공간에는 

확장 현실(XR) 망원경으로 수몰된 대평리 지역의 청동기

시대 유적을 실감 기술로 물 위에 재현하는 색다른 문화체

험을 제공한다.

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

갈 계획이다.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

‘스마트 청동기문화박물관’ 사업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 능

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

수 있는 첨단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.

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해, 인공지능

(AI)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전시 안내 콘텐츠를 구축하고 

박물관-온라인 전시관-실감형 콘텐츠를 연계하는 전시통

합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에게 입체적인 전시 서비스를 

제공할 예정이다.

진주시 관계자는 “이번 사업으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

이 진양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

있는 매력적인 가족 친화형 문화 놀이터로 거듭날 것으로 

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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